
신화유화, MA 서유럽에 첫 수출

신화유화(회장 이남주)가 올해 2월 중순 MA(Maleic Anhydride)를서유럽에 첫 수출한 것으로 알려

졌다.

신화유화는 2 0 0톤을 C & F기준 톤당 1 1 5 0달러로 수출했으며, 내년 상반기까지 월 5 0 0여톤을 수출할

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.

이같이 M A수출이 활발해진 것은 서유럽에 위치한 M A업체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후된 기존

설비를 폐쇄, 새로운 프로세스 공장건설에 따른 단기간의 공급부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며, 최근

유럽은 값싼 원료인 N - B u t a n e을 사용하는 생산방식으로의 설비교체가 활발히 추진중에 있다.

9 3년 상반기까지 이어지게 될 신화유화의 수출로 국내 M A수급은 당분간 안정세를 이룰 것으로 전

망된다.

한편, 90년 M A수출물량은 5 8 3 4톤, 91년 3 2 7 9톤( 1 1월말 현재)으로 수출지역을 살펴보면 오스트레일

리아를 비롯하여 태국, 말레이지아 등 동남아지역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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